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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독특한 한 은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시간 주에는 십일조를 내는 은행이 있습니다. 마치 기독교인들이 수입의 십분의 일을 교회에 바치는 것과 같이 이 은행은 총 수입 (세금 전의 수입)의 십분의 일을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합니다. 미시간 주의 그랜드 래피드시에 소재한 그랜드 은행은 은행의 설립취지서에 이익을 사회와 나누겠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의 십분의 일을 사회와 나누는 은행은 또 한개 있습니다. 뉴저지 주의 애트랜틱 스트워드 은행입니다. 남가주의 한인 커뮤니티에도 이런 십일조를 내는 은행이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그랜드 은행은 십일조 중에서 반은 행장을 포함한 사내 이사 두명과 사외 이사 네명이 결정한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고 반은 125명의 주주들이 결정한 자선 단체에 기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명확하기 때문에 아무런 말썽이 없이 이 사회환원 자금은 지불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수입의 십분의 일을 사회에 환원을 하면서도 그랜드 은행은 높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1년 12월 31일로 마감을 한 손익명세를 보면 2억 6천 3백만 달러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1년 전인 2000년에 비하여 28% 증가한 액수입니다.  순 수익은 280만 달러로서 1년 전에 비하여 26% 증가를 한 액수입니다.  자기자본대비 이익율은 15%로서 그 자역의 비등한 은행중 가장 높았습니다.  그랜드 은행이 2001년 동안 지출한 자선 기부금은 45만 천 달러이었고 1987년 이후 총합계 230만 달러를 자선 단체에 기부를 했습니다.  

주식회사가 시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자선 단체나 공익기관에 기부를 하는 행동에 관하여 상당한 논란이 있어왔습니다. 이런 논란은 아직도 해결이 되지 못했습니다. 노벨 경제학 상을 받았던 밀튼 프리드먼 (Milton Friedman) 박사는 회사의 경영진이 회사의 자금을 기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 경영자나 사장 등은 주주에 의하여 채용된 피 고용인임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화 하는 책임에 충실해야 하며 주주들의 돈을 자선 단체나 어떤 공익 단체에 기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즉 그는 회사는 사회에 대한 책임이 없고 기부를 하려면 회사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알아서 해야한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입니다. 경영인들은 주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회사의 자금을 임의로 사용하면 피 고용인의 책임을 과대해석하는 행동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한편 하버드 대학교의 죤 롤즈 (John Rawls) 박사같은 진보 성향의 학자는 모든 기업체들은 공정한 분배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체만 아니라 개개인들도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빈곤 층의 타인들을 도울 의무가 있다는 그의 주장은 오늘날 진보성향의 정치적인 이념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위의 두 주장에 중재적 역할을 하는 주장은 학계보다는 경영자들로 부터 나왔습니다. 데이튼 헛슨 (.Dayton Hudson) 회사의 전 회장인 케니스 헛슨 (Kenneth Hudson)씨는 회사가 사회에 대하여 갖는 의무와 역할에 대하여 가장 적절한 언급을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주들의 이익을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에 서비스를 하기 위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익은 그런 서비스를 잘하였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기업이 사회에 서비스를 잘 하지 못하면 사회는 우리의 이익과 심지어는 기업의 존재 자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즉 기업이 이익의 최대화만 을 위하여 노력을 하면 장기적인 면에서 이익을 못 올릴 수 있겠으나  사회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 과제로 삼고 기업을 하면 잘 하는 서비스 때문에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입니다.

회사가 서비스를 잘 해야 하는 상대는 사회 뿐만이 아닙니다. 회사는 종업원들, 일반 소비자들, 주주들에 대해서도 사회에 못 지 않게 서비스를 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 모두에게 최대한의 서비스를 해야 하겠지만 다 동등하게 잘 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하는데 이 때 경영진이나 이사들이 취해야 할 조치는 관련 인사들의 동의를 얻고 나서 행동에 옮기는 일일 것입니다.   끝
